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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작된 초상화는 생생한 사실성으로 인해 또 다른 감동

으로다가오는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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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미리보기위해그려보는습작이라고할수있다. 완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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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한느낌이필요한경우에배채가활용되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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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도있어서조선시 초상화를이해하고감상하는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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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본의경우정본과완전히동일하게그려져서흥미로울

뿐아니라자료적인가치도매우높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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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 수 있다. 사람을 온전한 주인공으로 하는 초상화에서

상을 닮게 그리겠다는 것은 가장 당연한 목표 다.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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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조선시 초상화의 제작과정 중‘초본’에

초점을 맞춘‘조선시 초상화 초본( )’테마전시가 열리고 있

다(2007. 7. 31~10. 28). 초본과 정본이 짝으로 남아 있는 채제공

초상(보물 제 1477호), 최덕지 초상(보물 제 594호)과 다양한 유지

초본의 양상을 보여주는《명현화상》등이 공개되며, 조선시 초상

화의 제작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유지 초본부터 비단에 그

린 완성본까지 8단계에 걸쳐 재현한 전시물이 함께 선보인다. 이

전시를 통해서 조선시 초상화를 감상하는데 유용한 여러 가지

흥미로운 단서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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옛 그림 감상

- 조선시 초상화 감상하기

<서직수 초상>, 김홍도, 이명기, 1796,

비단에 색, 국립중앙박물관 소장

<최덕지초상> 및초

본, 조선, 비단에색,

전주 최씨문중 소장

그림왼쪽 : 

<안집 초상> 및 뒷변

에 배채한 모습

그림오른쪽 : 

<명현화상> 중, 조선

18세기, 유지에색, 국

립중앙박물관 소장


